
2010년 4월 30일 평대협 활동한 자들에게(091215)-김선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 주사랑교회 김선명 전도사입니다.

청년부 소속이고 예전에 평대협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이 글은 2009년 12월 15일 잠자리에 들려고 기도하고 누웠는데, 계속 기록하라는 음성이 들려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지 기도하며 물어보았는데, 응답이 와서 12월 20일 다시 컴퓨터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란 무엇인지' 물었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물었

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감동의 말은 영의 언어로 너에게 말한 것이 너의 육의 지식과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영

의 언어는 너희가 선생에게 배운대로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다. 내가 그렇게 다 말하면 너

희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것이 표현된다. 이는 마치 한 외국인의 말을 통역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과 같다. 벙어리도 어떤 자의 말을 듣고 그 심정을 손과 말로 표현하지 않느냐. 이상해 할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이 말씀을 받기 전의 상황은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평대협 활동한 것을 나무라실 때 심하게 자책이 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섭리에서 더 이상 설 데가 없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가다가 다시 회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더 회개

해야겠다' 주님께 회개하며 열심히 해야겠다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촬영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평대협 같은 일이 섭리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너무나 큰 손해와 지장을 초래했다. 선생의 간구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용서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심각성을 마음에 새

기고 근신, 또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네가 지난날 일었었던 과오와 죄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고 

아직까지 완벽히 회개가 되지 않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 한다.

너는 이 글을 적고 읽어보아라.

읽고 나서 너부터 살아라.

그리고 평대협 활동했던 사람들을 살리고 네 선생의 마음을 평안케 해라.

네가 평대협 활동을 했던 때를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너희 선생을 위해 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너희 선생이 반가워할 일이더냐.

너희가 정녕 선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선생에 대해 정말 몰랐구나.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너희들이 한 일을 선생이 장하다고 여길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다.

나는 너희 선생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길렀다.

그리고 너희 선생은 성경 그대로 실천했다.



너희 선생은 생명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같이 대하고 나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고 길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한 일을 보아라.

어디 성경을 찾아보아도 

너희가 한 일이 정당하다,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느냐.

내 가르침에, 너희 선생의 가르침에

너희의 그 행동들이 합당하다 할 수 있느냐.

뉴스를 보아라.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무지속의 상극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다 잘하는 짓이라고 하고 있지만 

열심히 충성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성경의 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다 사탄의 짓이다.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더 회개해야한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 선생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 선생이 너희를 계속 말씀으로 야단치고 심판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시험들지 말아라. 

마음 변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는 자식을 키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느냐.

그냥 두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두고만 볼 것이냐.

너희도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들어 훈계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를 든 후에 너희 자식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곱절 이상을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느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 선생도 그러하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회개치 않아 

사망으로 가기에 책망하고 야단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 심정을 알아라.

모질다 생각 말고 서운함 타지 말고

아직 너희를 야단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가 너희 곁에 있음을 감사하라.

너희를 야단치고 훈계하는 너희 선생이 너희 곁에 있음을 감사해라.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지않고 살아나와 

너희 곁에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라.

너희는 진정 모른다.

그 피 말리는 상황과 그 심정을 정말 모른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나와 너희 선생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성장한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나 예수에 대해 진실로 잘 알아야한다.

나는 정말 사랑의 화신이다.

하지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간음한 여인은 용서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사르는 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하고 깨달아야한다.

진정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여야 한다.



지난날 과오 때문에 발목 잡혀 이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짓은 하면 안된다.

나의 제자 베드로, 그도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도 평범한 어부였다. 

그 시대에서도 결코 그 인성과 학식이 뛰어나지 못한 그런 자였다.

그도 나를 부인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했다. 

그리고 외쳤다. 성경을 읽어보아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불살라라.

선생님 위해 한 일이니 후회없다라는 생각, 다 버려라.

너희가 저지른 그 실수 다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변화해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라.

진정 그리하기를 진심으로 빈다.

그럼 안녕.


